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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센트럴교회 2026년 5월 가정예배 가이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이 순서를 참고(생략, 조정 가능)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성경책, 준비된 마음
I. 예배
1. 신앙고백: 사도신경(다같이)
2. 찬송: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3. 대표기도: 미리 정한 기도자가 1-2분 정도 기도합니다.
4. 성경읽기: 이사야 14장 1-27절 (가족이 돌아가면서 또는 다같이 소리 내어 읽습니다)
5. 말씀인도: 인도자가 읽으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4장은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4장에서 바벨론 왕은 자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14:13-14) 
그는 자신의 힘과 영광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사14:15)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장 위험한 죄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장은 심판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때문에 힘들어했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14:1)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원수들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4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며,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세상의 힘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6.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고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II. 나눔과 친교
1. 말씀묵상과 나눔: 주일 또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느낀 것과 깨닫게 된 것을 나눕니다. 

2. 감사/기도제목 나누기
1) 지난 한 달 동안 감사한 일들, 2) 개인의 기도제목(회개, 간구 등)

3. 합심기도 
1)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2) 선교회 회원들과 교회의 비전과 담임목사님과 리더들을 위해서 
3) 연약한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친척, 친구 등) 위해서 

4. 축복의 시간: 서로의 손을 잡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참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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